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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위해 노력해주신 

이복현 금감원장님, 최유삼 신용정보원장님,

짧은 기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써주신

각 금융협회장님과 중앙회장님, 우정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소비자 대표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Ⅱ.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의의

작년말 민생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23.11.09.)”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 가정의 생활자금과

평생 소중히 모은 은퇴자금을 탈취하여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우리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 2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비대면 대출을 일삼는 등 그 피해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전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즉시 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홍보준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참여 금융회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대출이 실행되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의미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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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국민들께서 안전한 금융거래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당국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신거래뿐만 아니라 

수신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Ⅲ. 맺음말

오늘 시행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등으로부터 국민 여러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